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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직장인의 부부 친밀감과 일-가정 갈등 관계:

직무 만족과 직업역할 중요도의 조절된 매개모형

 박   정   현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가족 내 관계적 특성과 일에 대한 개

인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일-가정 갈등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고

자 했다. 이를 위해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일제 직장인 220명(남 113명, 여 107명)을 대상

으로 부부 친밀감과 일-가정 갈등, 직무 만족도와 직업역할 중요도를 측정한 후, MPlus 8.0을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 친밀감

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는 증가하고, 일 → 가정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은 

감소하였는데, 직무 만족도는 부부 친밀감과 WIF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직업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직업인으로서의 성장과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부부 친밀감

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직무 만족도의 향상을 견인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심리적 자원의 활용은 WIF를 더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녀 직장인의 부부 친

밀감과 일-가정 갈등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도와 직업역할 중요도의 조절된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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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도성장기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여성의 경력중단을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최근 한 조사에서

는 20대 여성들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

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로 지목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20대 여성의 67.8%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김동인, 2023). 다시 

말해, 일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커

리어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는 것이 

점차 중요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다양한 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일-가정을 양립하는 

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다양한 사회⋅심리적 현상을 통해서

도 관찰되는데, 다중역할에 대한 심리적 갈등

은 일-가정을 양립하는 근로자들이 보편적으

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자녀를 둔 직장

인 남성들은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가사와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가

족 구성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다중역할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선 등, 2016). 직장

인 여성들의 경우, 여전히 가사와 자녀 양육

에 주요 책임을 지면서 일을 병행하게 되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Britto et al., 2017; 양현정, 이기학, 2015a; 

우영지, 이기학, 2015), 이는 유자녀 직장인 여

성들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

(설진희, 박수현, 2019).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는 한국 사회의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형 곡선’으로도 

알려진 한국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 후반

까지 증가하다가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

가 가능한 30대부터 출산과 육아가 이어지며 

급감하는 M자형을 띈다(통계청, 2020). 그뿐만 

아니다. 현재 한국은 이래 없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구학의 권위자인 David 

Coleman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초저출산율에 

주목하며 한국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

롭게 양립할 수 있는 문화적 기틀을 마련하

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Coleman, 

2023).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성역할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변화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김의종, 허

창구, 2020; Sirgy & Lee, 2018; Wayne et al., 

2017)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일-가정 양립에 관

한 관심과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저출

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성취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자녀를 

양육하며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전

방위적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자녀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경

험하는 갈등은 조화로운 일-가정 양립과 직결

되는 문제이다(Casper et al., 2018; Greenhaus & 

Allen, 2011).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의 보

호요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에 대해 탐

색하고자 하며, 이러한 자원의 탐색은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문

화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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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환경적 자원은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는 보

호요인이 될 수 있다. 자원이 많을수록 다

중역할 수행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 전이가 자주 발생하는데

(Voydanoff, 1988), 그 결과 다중역할을 수행하

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균형감이 개인의 성장

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yne et al. 2017). 심리적 자원은 

에너지, 동기, 긍정적 정서 및 역할 수행을 촉

진하고 역할 간 균형을 도울 수 있는 구조적

인 자원들을 의미한다(Bakker & Demerouti, 

2017). 외향적인 성격, 낙관주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은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경증이 높을

수록 일-가정 갈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llen et al., 2012; Carlson et al., 2019). 노동

관련 지원 정책 또한 일-가정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직무 환경의 구조적 자원

은 일-가정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ten 

Brummelhuis & Bakker, 2012), 구체적으로는 

업무 스케줄에 대한 자율성(Lapierre & Allen, 

2012; Johari et al., 2018), 상사와 동료의 지원

(Ferguson et al., 2012; Matthews et al., 2014), 가

족 친화적 제도(Allen, 2001)가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들에

서는 가족 친화적 제도를 실질적으로 유연하

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뒷받침되는 것

이 일-가정 갈등을 완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

이 밝혀지고 있다(이정미, 이환규, 2019; Erden 

Bayazit & Bayazit, 2019).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일-가정 갈등을 완화

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 달리 가족 특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Vaziri et al., 

2022). 그러나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의 경계를 오가며 일상생활을 조

율하고(Clark, 2000), 개인이 속한 다양한 생활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복합적인 상

황을 형성한다(Carlson et al., 2000). Stanley와 

Burrows(2001)는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하는 일

상 사건들이 다양한 정서 반응을 유발하고 다

중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의 특성뿐 아니

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일-가정 갈등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을 완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가족 특성에 대한 연구들

은 대부분 소득수준, 배우자의 노동시간, 가

사노동 시간, 자녀 나이 및 자녀의 수, 조부

모의 지원 등과 같은 가족의 객관적 특성이

나 미시적 맥락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같은 

접근은 일-가정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거나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해 상황적 요인에 방점을 둔 상향적 

접근을 강조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일-가정 갈등 수준에 실

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객관적 특징

들이 밝혀졌는데, 가정 내에서 돌봄 역할 분

배나 가사 노동의 분담 정도는 일-가정 갈등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최영준, 2022; 

Chandra, 2012).

그러나 개인이 경험하는 일-가정 갈등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가족의 주관적 

특성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Dinh 등(2017)

은 개인의 일-가정 갈등 수준이 특정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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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맥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지만, 안정적인 경향 또한 관찰되기 때

문에 두 가지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성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가정 갈등의 

안정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안정성 

변화 모델(Stability and Change Model)은 일-가정 

갈등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안

정성이 있으며, 이러한 안정성을 토대로 상황

과 맥락에 따라 변하는 변동 폭이 있다는 것

을 제안하고 있다(Headey & Wearing, 1989). 안

정성 변화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삶에서 비교

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신경증과 같은 특성

이 일-가정 갈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Allen et al., 2019; Smith et 

al., 2022; Wagner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적 구조 안

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족

의 주관적 특성 중 부부 친밀감에 주목했다. 

일-가정을 양립하는 유자녀 직장인들의 부부 

친밀감이 일의 영역을 통해 일-가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일

에 두는 중요도를 함께 고려하여 부부 친밀감

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일-가정 갈등의 선행 요

인들을 가족의 주관적 특성으로 확대하여 일-

가정과 관련된 이론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가족의 심리적 

자원과 일에 대한 개인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

여 일-가정 갈등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변

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

는 데 의미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일-가정 갈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의 관점에서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일-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자녀 직장인의 부부 친밀감, 직무 만족도와 

일-가정 갈등

부부는 가족을 구성하는 중심이며, 개인의 

삶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견고한 사회적, 

정서적 지지 체계를 제공한다(Dunbar, 2018). 

또한 부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망

이자 일차적 관계로서 여러 경험을 공유한다. 

부부관계의 질은 삶의 궤적에서 비교적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으며(Mund et al. 

2020), 부부의 성격적 특성(Karney & Bradbury, 

1995)과 애착 유형(Knoke et al., 2010) 등이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는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와 친밀감이 배우자

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로 대두되었다(김시연, 서영석, 2010).

일찍이 Grzywacz와 Marks(2000b)는 친밀한 

부부관계는 직업 관련 스트레스에 중요한 완

충재라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배우자와 시

간을 함께 보내며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

고 공통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지지를 표

현하는 것은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데(Unger et 

al., 2014), 부부 친밀감은 가사 및 육아 분담을 

촉진하여 다중역할 수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도 한다(Choi et al., 2020). 비슷한 

맥락에서 배우자의 지지와 같은 정서적 지원

은 일-가정을 양립하는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횡단연구

와 종단연구 모두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Kim, 

2016; Rogers & May, 2003; Wayne et al., 2006; 

Zimmerman, 2003).

직무 만족도는 직업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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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 1997). 일-가정을 양립하는 사람들에게 

가정 요인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설명

하는 모델 중 하나가 전이 모델(spillover model)

이다. 전이 모델은 일-가정을 양립하는 사람

들의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유기성을 강조하

며 한 영역이 다른 영역에 긍정적이거나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Greenhaus & 

Beutell, 1985; Voydanoff, 1988). 즉,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직장에서 긴장과 갈등을 유

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정에서 경험하는 

긍정 정서는 업무 몰입도와 수행 동기를 촉진

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성취와 성장에 기여

하기도 한다(Lapierre et al., 2018; Michel et al., 

2011).

부부 친밀감이 일의 영역으로 전이되어 직

무 만족도의 상승을 견인하는 중심에는 긍정 

정서의 기능이 있다. 친밀한 부부관계는 서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Baumeister & Leary, 

1995). 또한 부부 친밀감이 높을수록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는데(Niven 

et al., 2009), 많은 학자들은 긍정 정서가 신

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형성함

으로써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

를 이끈다는 점에 동의하는 편이다(Boehm & 

Lyubomirsky, 2008; Fredrickson, 2001; Lyubomirsky 

et al., 2005).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직장

인들은 자신의 직업을 보다 의미있고 긍정적

인 방식으로 인식하며(Staw et al., 1994), 자신

의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Grzywacz 

& Marks, 2000b; Voydanoff, 1988).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가족 영역의 역할 요

구들이 상황에 따라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역

할 간 갈등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Greenhouse 

& Beutell, 1985). 이러한 역할 간 갈등은 갈등

을 유발하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가정 역할의 

수행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가정 

→ 일 갈등(Family Interference with Work, 이

하 FIW)과 직장에서의 역할 요구가 가족 역

할 수행을 방해하는 일 → 가정 갈등(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이하 WIF)으로 구분된

다. 자녀가 아프거나 등⋅하원 시간이 갑자기 

변경되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는 

FIW에 해당하며, 야근으로 자녀 돌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생

기는 경우는 WIF의 예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직무 만족도와 일-가

정 갈등 간에는 뚜렷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밝혀져 왔다(A Grandey et al., 2005; Bruck 

et al., 2002; Kossek & Ozeki, 1998). 그러나 직

무 만족도를 일-가정 갈등의 예측 변수로 다

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유자녀 군인을 대상

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초기 일-가정 갈등 수

준이 직무 만족도를 예측했으며, 직무 만족도

가 낮을수록 4개월 후 더 높은 수준의 일-가

정 갈등을 보고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Britt 

& Dawson, 2005). 즉, 일-가정 갈등의 결과로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기도 하지만 낮은 직무 

만족도는 일-가정 갈등 수준을 악화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할 갈등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며 상호순환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를 일-가정 갈등의 결과 변인으로 검증

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

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이 일-가정 갈등 

또는 일과 일 이외의 삶의 영역 간 갈등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

으며(Chen & Hou, 2021; Webster &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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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비슷한 맥락에서 직무 만족도가 높을

수록 WIF가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Namayandeh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을 종

합해보면, 직무 만족도가 WIF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직무 만족도는 개인이 맡은 직

무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상황

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

관적 평가는 각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므로 직무와 관련된 여러 측면

을 포함할 수 있다. 일-가정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무리한 노동에서 비롯

된 시간 갈등이다.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친밀한 관계에 할애하는 시간과 부적 상관이 

있는데(Unger et al., 2014), 근로 시간, 업무량, 

업무 강도와 같은 직무요구가 과도할수록 자

녀 돌봄, 가족 여가활동 등 일 이외의 영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신체적⋅심

리적 피로도가 높아져 일-가정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Golden et al., 2011; Grzywacz & Marks, 

2000a; Wood & Michaelides, 2016). 바꿔 말하면,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요구에 만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직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정 역할에 소홀하게 되어 느끼

는 WIF를 덜 경험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은 앞서 언급한 구조적

이고 환경적인 속성 외에도 직무에 대한 흥미, 

열정,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 열정과 흥미가 있는 일에 대한 만족감은 

다른 역할에 소홀하게 되면서 빚어지는 갈등

을 감소시키기도 한다(Guest, 2002). 다시 말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

험하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

우, 일에 몰입하고 직업적 성취에 전념하는 

등 직업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Cavanaugh et al., 2000; Crawford et al., 2010), 

이러한 과정에서 긍정 정서와 같은 심리적 자

원을 얻게 되면 일이 가정을 방해한다고 느끼

는 WIF가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와 일-가정 갈등

의 상호순환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부부 친밀

감과 WIF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Kossek과 Ozeki(1998)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직무 만족도는 FIW 보다

(r = -.18) WIF와 더 밀접한 관계(r = - .27)를 

가지며,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FIW보

다 WIF를 경험할 때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다(Vaziri, 2022). 

따라서, 부부 친밀감과 WIF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부부 친밀

감은 직장에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직무 만족도의 

상승을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될 가

능성이 있다. 나아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직업역할 수행으로 인해 가정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경험하는 

WIF가 감소할 수 있겠다.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 일-가정 갈등 관계

에서 직업역할 중요도의 역할

일-가정을 양립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가치

와 선호, 삶의 생애 단계나 주어진 상황에 따

라 각 영역에 두는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즉, 어떤 역할이 자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

는지는 출산, 결혼, 승진 및 경력 전환과 같은 

중요한 삶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Thrasher et al., 2016), 개인적 가치에 따

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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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

의 정체성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통해 정의

하고 자아개념을 형성한다(Ashforth & Schinoff, 

2016). 사회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사회적 정

체성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에 두

는 중요성에 주목하는데, 여기서 도출된 개념

이 역할 중요도(role salience)이다. 역할 중요도

는 개인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한 중

요성과 가치를 나타내며, 특정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Amatea et al., 1986).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과 가족의 영역 중 특정 영역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고갈시킨다(Goode, 1960). 일반적으로 일에 두

는 중요도가 높은 경우, 일이 삶의 중심 활동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의 영역에 많은 시

간과 에너지를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Grawitch 

et al., 2010). 이에 비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경우에는 삶에서 가족의 역할이 더 중요

하다고 믿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일을 처리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역할에 두는 중요도에 따라 다중역

할의 요구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는데(Carlson & Kacmar, 2000; Dumas & 

Stanko, 2017),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원을 더 효과적으

로 할당하여 해당 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

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Grawitch et al., 2010). 

일테면, 직업역할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일-가

정의 심리적 분리, 업무 몰입, 직무 만족도와 

같은 직업 장면에서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

다는 것이다(Zhang et al., 2013). Diener와 

Fujita(1995)는 자원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 더 높

은 만족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

다. 또한, 주어진 역할이 자신의 정체성과 일

치할 때 내적인 동기가 더욱 발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Ryan & Deci, 2000), 일-가정을 양립하

는 직장인들이 직업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부부 친밀감이 직무 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부 친밀감과 일-가정 갈등의 관계를 

검증할 때 직업역할 중요도를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겠다.

방  법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직업역할 중요도가 부부 친

밀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직업 장면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일-

가정 갈등을 더 크게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가정

을 양립하고 있는 유자녀 직장인의 부부 친밀

감과 WIF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도의 완전 매

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직업역할 중요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부 친밀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고

(가설 1),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WIF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며(가설 2), 직무 만족도는 

부부 친밀감과 WIF를 완전 매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가설 3). 나아가 직업역할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상승 

관계가 강화될 것이며(가설 4), 이러한 조절효

과로 인해 WIF가 더 크게 감소될 것이다(가

설 5). 종합하면, 직업역할 중요도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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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esized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Present Study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되어 WIF가 더 크게 완화되는지를 확인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심

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승인번호: 7001988- 

202205-HR-1569-03)을 받고 진행되었다.

연구대상

직장인들의 정서경험에 대한 연구를 목적

으로 수집된 데이터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합하는 대상자 220명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미취학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은 13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는 질적으

로 다른 성격을 가지며 돌봄 강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설애, 정영숙, 2020; 

Higgins et al., 1994). 이에 더해 한국사회의 보

육 및 육아 지원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면 13

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부모에게 요구되는 

돌봄부담은 더욱 가중 될 수 있다. 이를 반영

하듯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일-가

정 갈등 수준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

된 바 있다(최정숙, 2011). 따라서, 본 연구 대

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고려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일제와 파트타임 근무

자들의 직무요구가 현격히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

로자를 본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종합하

면 다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총 500명의 데이

터에서 현재 13세 미만 자녀를 한 명 이상 양

육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

는 전일제 직장인 220명(남 = 113명, 여 = 

107명)의 설문 응답 내용을 본 연구를 위해 

분석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국내 설문조사 업

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39.28세(SD = 4.73)

이며, 평균 첫 자녀 나이는 6.95세(SD = 3.63)

였다. 평균 자녀 수는 1.47명으로 한 자녀를 

둔 경우가 57.3%(126명), 두 자녀는 38.6%(85

명), 세명은 4.1%(9명)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

졸이 70.9%(156명), 대학원 이상이 11.8%(26

명), 전문대졸이 11.4%(25명), 고등학교 졸

업이 5.9%(13명)며, 근속 년수는 8년-12년이 

39.1%(86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3년

-20년 35.0%(77명), 3-7년 15.9%(35명), 21년 이

상 6.4%(14명), 3년 이하가 3.6%(8명)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53.2%(117

명)였고, 대기업이 22.3%(49명), 나머지는 기타 

24.5%(54명)로 분류되었다. 참여자들의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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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55분이며, 일평균 

가사 및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은 4시간 15분

이었다.

측정도구

부부 친밀감

부부 친밀감은 Schaefer와 Olson(1981)의 

Personal Assessment of Intimacy in Relationship 

(PAIR) 척도, Hetherington과 Soeken(1990)의 

Intimate Relationship Scale(IRS), Stanley와 Markman 

(1992)의 Commitment Inventory(CI), 그리고 

Stevens와 L’abate(1989)의 Sharing of Hurts (SOH)

를 참고하여 이경희(1995)가 한국인에 맞게 개

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 친밀감은 정서

적 친밀감, 인지적 친밀감, 성적 친밀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다섯 문항으로 총 15 

문항을 통해 평가한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

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친밀감은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자율

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나

타내며, 배우자의 결점까지 이해하고 수용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우리는 상대방의 단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등). 정서적 친밀

감은 심리적으로 밀접한 정도로 상대방에 대

한 상호 보완성과 일치감 수준을 측정한다(예: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이해한다’ 등). 성적 

친밀감은 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관계 증진

을 위해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예: ‘우

리는 성관계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짐을 느

낀다’). 참여자들은 각 문항을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가

하였으며, 이경희(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직무 만족도

직무 만족도는 Judge 등(1988)이 Brayfield- 

Rothe Job Satisfaction Index(Brayfield & Rothe, 

1951)를 수정한 버전을 장진이와 이지연(2014)

이 한국어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지금 나의 일에 상당히 만족한다’, ‘나는 내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한다’ 등 총 다

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자기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가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에 만족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

진이와 이지연(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일-가정 갈등

Cinamon과 Rich(2002)가 수정한 일-가정 갈등 

척도(Work-family Conflict)를 유성경 등(2012)이 

한국 기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

도를 활용했다. 일-가정 다중역할 간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갈등의 방향성을 고려한 검사

로 WIF를 측정하는 일곱 문항과 FIW를 측정

하는 일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을 5점 척도(1 = 전혀 그

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WIF를 측정하는 예시로는 ‘직장 일을 완수하

려고 할 때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

렵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직장 일

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등이 있다. 유성경 

등(2012)의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WIF

의 Cronbach’s α는 .87이었다.

직업역할 중요도

직업역할 중요도는 Amatea 등(1986)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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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Life Role Salience Scales, 이하 LRSS)를 참고

로 홍성례(2001)가 번역한 한국어판 LRSS를 사

용하였다. 직업을 통한 성장에 대한 욕구, 일

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 등을 묻는 

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역할 중

요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직업을 갖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

요한 목표이다’, ‘나는 승진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는 얼마든지 투자하고 싶다’ 등의 문항

이 포함된다. 홍성례(2001)의 연구에서 직업역

할 중요도 척도의 Cronbach’s α는 .84로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 및 기타 인구학적 변인

자녀 수, 자녀 나이, 연구 대상의 성별을 통

제 변인으로 고려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외 

연구 대상의 학력, 근속 년수, 기업 규모와 일

평균 근무시간, 일평균 가사 및 돌봄에 할애

하는 시간을 확인하였다.

절차

SPSS 27과 Mplus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

석하였다. 먼저 SPSS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및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성별과 자녀 수는 더미 변인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성별과 자녀 수에 따라 

WIF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각각 t - 

검정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Mplus를 이용하

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

형 분석을 통해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

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

변수의 상호작용 추정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

한 방법으로 알려진 Klein과 Moosbrugger (2000)

의 잠재조절 구조식(latent moderated structural 

equations, 이하 LMS) 개념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LMS 방식은 모형 

적합도 검정을 위한 𝜒2값과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Lewis index(TLI), Standardized 

root-mean square residual(SRMR) 등의 적합도 지

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Akaike 기준값

(AIC)을 기준으로 잠재 상호작용항이 빠져 있

는 기저모형과 비교하여 조절된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고려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에는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사용하여 

5,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 = 220)로부터 생

성한 후 신뢰구간 95%에서 조건부 간접효과

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

와 단순 상관분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변인들의 첨도와 왜도가 각각 절대값 10

과 3을 넘지 않아야 구조방정식 모형의 조건

을 만족할 수 있는데(Kline, 2015),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은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부부 친밀감은 

직무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r = .47, p < .01), WIF와는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보였다(r = -.25, p < .01). 직무 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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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1. 부부 친밀감

2. 직무 만족도 .47**

3. WIF -.25** -.27**

4. 직업역할 중요도 .12 .30** .01

5. 자녀 나이 -.05 .01 -.01 .04

6. 성별 -.03 .04 .24** -.08 .03

M 3.37 3.14 2.83 3.31 6.95 1.49

SD 0.54 0.80 0.74 0.76 3.63 0.50

Note. N = 220. Male = 0, Female = 1.
*p < .05, **p < .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the Study Variables

남 여 t - test

M SD M SD t p

부부 친밀감 3.39 0.73 3.34 0.81 0.44 .66

직무 만족도 3.11 0.79 3.17 0.82 -0.60 .55

WIF 2.66 0.73 3.01 0.72 -3.59
***

.00

직업역할 중요도 3.37 0.82 3.25 0.69 1.14 .25

일평균 근무시간(min.) 545.27 61.85 524.36  65.48 2.44* .02

일평균 가사 및 자녀 돌봄 시간(min.) 202.53 94.51 311.08 139.99 -6.77*** .00

Note. N = 220 (Male = 113, Female = 107).
*p < .05, ***p < .001.

Table 2. Gender Differences of the Measured Variables

WIF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관찰되었다(r = 

-.27 p < .01). 연구 대상의 평균 자녀 수는 

1.47명으로 한 자녀를 가진 경우가 절반 이

상을 차지했는데, 자녀 나이는 WIF와 관련이 

없었다.

통제 변인 분석

주요 변인에 대한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장 큰 차이가 나

타난 항목은 평일 일평균 가사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으로 남성은 일평균 3시간 22분

을 가사 및 돌봄에 할애하는 반면, 여성은 5

시간 11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평균 근무시간

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가사 및 

자녀 양육 시간에서의 차이만큼 크게 벌어지

지는 않았다. 종합하면 13세 미만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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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 B SE

부부 친밀감 → 인지적 친밀감 .89 1.00 -

부부 친밀감 → 정서적 친밀감 .84 1.06 .08

부부 친밀감 → 성적 친밀감 .73 0.95 .08

직무 만족도 → 직무 만족도 1 .84 1.00 -

직무 만족도 → 직무 만족도 2 .84 1.03 .11

WIF → WIF 1 .76 1.00 -

WIF → WIF 2 .80 0.87 .08

WIF → WIF 3 .84 0.87 .08

직업역할 중요도 → 직업역할 중요도 1 .88 1.00 -

직업역할 중요도 → 직업역할 중요도 2 .86 0.79 .05

직업역할 중요도 → 직업역할 중요도 3 .90 0.91 .05

Note. All parameter estimates obtained abov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p < .001 level.

The first factor loading of each factor was fixed at 1, thus standard errors were not computed. B = unstandardized 

coefficients; β = standardized coefficients.

Table 3. Parameter Estimates of Measurement Model

직장인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전

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성에 비해 WIF를 더 많이 경

험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재검증

되었다. 그러나 직업역할 중요도를 포함한 주

요 변인에서는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수인 WIF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성별은 이후 본 분석의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자녀 수에 

따른 WIF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자녀 수는 자녀의 나이와 함께 통제 변

인에서 제외하였다.

측정모형 분석

다음으로는 MPlus를 활용한 측정모형 분석

을 통해 각 측정지표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확인

하는 방법 중 표본 수에 민감하지만 가장 엄

격한 방법으로 알려진 𝜒2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

도를 𝜒2 검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p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𝜒2, = 38.75(df = 38, ns). 그 외 CFI 

= 0.99, TLI = 0.99, RMSEA = 0.01 90% CI 

[0.00, 0.05], SRMR = 0.03으로 나타나 근사적

합도(close fit) 기준을 만족했다.

문항묶음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

석하는 것이 개별 문항의 총합 또는 평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요인을 측정한

다는 연구결과(Coffman & MacCallum, 2005; 

MacCallum & Austin, 2000)를 근거로 문항묶음

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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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부부 친밀감은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

는 하위 요인을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하는 내

용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직무 만족도

와 직업역할 중요도는 문항묶음의 특성을 상

쇄시키는 고유분산 분배 방법을 통해 문항묶

음을 실시하였다. 세 개의 문항으로 묶음이 어

려운 직무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Little 등(2013)

과 Matsunaga(2008)의 제안대로 요인 당 세 개

의 문항묶음을 사용하였다. 문항묶음을 통해 

만들어진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Table 3). 요인부하량 검증을 통해 측정모

형이 자료에 적합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을 잘 

대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모형 분석

다음으로 Mplus를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

조모형을 결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

다. 우선 직무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변수를 제외한 매개모형의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직접 

효과를 제외한 완전 매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𝜒2
(51) = 71.35, CFI = 0.98, TLI = 

0.98, RMSEA = 0.04, SRMR = 0.06. 경로분석

을 위해 최대우도 추정과 5,000회의 부트스트

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직무 만

족도가 부부 친밀감과 WIF에 미치는 간접효

과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지 않아 직무 만족도가 둘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 = -0.21, β = 

-.18, 95% CI [-0.32, –0.11], p < .001. 세부 경

로를 살펴보면, 부부 친밀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으며, B = 0.53, β = .54, 95% 

CI [0.40, 0.67], p < .001, 직무 만족도가 증가

할수록 WIF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B = 

-0.39, β = -.34, 95% CI [-0.48, -0.19], p < 

.001. 따라서 가설 1, 2, 3은 모두 지지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가설모형 내에서 직업역할 중요도의 조절효

과는 LMS 접근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Klein 

& Moosbrugger, 2000). 부부 친밀감과 직업역할 

중요도의 상호작용 조건은 Mplus의 XWITH 구

문을 사용하였으며(Sardeshmukh & Vandenberg, 

2017), 이후 최대우도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

하여 5,000개의 샘플을 생성한 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기반으로 조절된 매개모형의 유의

성을 분석하였다. LMS 접근 방식이 일반적인 

모델 적합도 지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

저모형(주 효과만 있고 상호작용 항이 없는 

모형)과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형의 Akaike 

기준값(AIC)을 기준으로 적합도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Sardeshmukh & Vandenberg, 2017; 

Vandenberg & Grelle, 2009). 기저모형의 AIC 값

은 5297.53, 상호작용이 포함된 모형은 5285.51

로 가설모형의 AIC 값이 기저모형 대비 작

게 나타났다(ΔAIC = 12.02). 이는 Burnham과 

Anderson(2004)이 제시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수

치로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는 경우 모형의 적

합도가 향상되고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직업역할 중요도는 부

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0.14, 95% CI 

[0.03, 0.26], p < .05. 직업역할 수준에 따른 

조건부 효과를 확인한 결과, 직업역할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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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role salience　 B SE C.R.
95% CI

Lower Upper

Mean -1 SD 0.38 .10 3.84*** 0.19 0.57

Mean 0.51 .08 6.53
*** 0.37 0.67

Mean +1 SD 0.64 .09 6.88*** 0.47 0.84

Note. Bootstrap sample = 5,000.
***p < .001.

Table 4. Moderation Effec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Work-role Salience on Job 

Satisfaction)

Figure 2. Simple Slop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role Salience

가 높아질수록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4가 지지되었다

(Table 4). 단순기울기 분석 그래프에서도 직업

역할 중요도가 높은 경우, 부부 친밀감과 직

무 만족도의 관계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며 부

부 친밀감이 직업 영역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 2).

마지막으로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잠재 상호작용 항이 매개변수

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효과를 곱하는 방법으로 조절된 매개지

수를 구하였다. Hayes(2018)의 신뢰구간 기준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조절된 매개지수

의 유의성을 살펴보았으며,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가설모형의 조

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B = -0.05, 95% 

CI [-0.12, -0.01], p = .06. 이를 통해 유자녀 

직장인들의 부부 친밀감과 일-가정 갈등 관

계에서 직업역할 중요도와 직무 만족도의 

조절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다(가설 5). 조절

효과의 경로분석 결과는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직업역할 중요도에 따라 부부 친밀감과 

WIF의 간접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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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01.

Figure 3. Moderated Mediation Model with Unstandardized Path Estimates

　 Indirect effect Boot SE
95% boot CI

Lower Upper

Mean -1 SD -0.14
*** .05 -0.24 -0.06

Mean -0.19*** .05 -0.30 -0.10

Mean +1 SD -0.25*** .07 -0.39 -0.12

Note. Bootstrap sample = 5,000.
***p < .001.

Table 5. Moderated Mediation Effect (Conditional Indirect Effect of Work-role Salience)

였다. 간접효과 추정치를 살펴보면 조절된 매

개효과의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직업역할 중요도에 따른 간접효과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5).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직업역할 중요도가 높은 사람

일수록 부부 친밀감과 WIF의 관계에서 직무 

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직업

역할 중요도가 낮아질수록 WIF에 대한 직무 

만족도의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이를 통해 직업역할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직업 영역에 유

리하게 활용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의 활용은 WIF를 더 크게 완화하

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유자녀 전

일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부부 친밀감과 직업

역할 중요도, 직무 만족도의 관계를 통해 일-

가정 갈등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탐색하고 그 역할을 검증하는 데 목적

이 있었다. 기존 연구들은 일-가정 갈등을 완

화하는 요인으로 주로 개인 내적 특성(Allen et 

al., 2012; Carlson et al., 2019)과 직장의 조직적 

특성(Casper et al., 2018; Lapierre & Allen, 2012; 

Matthews et al., 2014)을 다루어 왔으며, 가족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의 객관적 특

성(예: 배우자의 소득과 학력, 근로 시간, 가정 

내 노동시간의 분배, 자녀 나이와 자녀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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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일-가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요인을 포괄적으로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

는 가족 요인으로 가족의 주관적 특성을 반영

하는 부부 친밀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나아

가 이러한 가족의 심리적 자원과 직업역할에 

두는 개인적 중요도가 상호작용하여 직업 영

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고,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

를 통해 일-가정 갈등과 관련된 선행요인을 

가족의 주관적 특성으로 확장하고, 개인과 가

족, 기업의 관점에서 조화로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

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부부가 친밀할수록 직무 만족도

가 상승하며(가설 1), 높은 직무 만족도는 일-

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가

설 2). 직무 만족도는 부부 친밀감과 일-가정 

갈등을 완전 매개하였고(가설 3), 직업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부부 친밀감

과 직무 만족도 간의 정적인 관계가 더 강화

되었다(가설 4). 그 결과 직업역할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직무 만족도를 매개

로 일-가정 갈등을 더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5). 이러한 결과는 일에 두는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유자녀 직장인들이 다

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직무 만족도는 부부 친밀감과 WIF의 관계

를 완전 매개하는 것이 검증되었는데, 이는 

직무 만족도가 일-가정 갈등(WIF)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이러한 매개모형은 개인의 정서 상태

가 일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Barsade & Gibson, 

2007; Boehm & Lyubomirsky, 2008; Zelenski et 

al, 2008). 전이 모델(spillover model)은 일과 가

족 영역 간의 상호 유기성을 강조하며 개인

의 정서가 서로 전이되는 현상에 관심을 가

져왔는데(Grzywacz & Marks, 2000b), 긍정적 

정서는 사고와 행동의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접근 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Fredrickson & Branigan, 2005). 따라서, 부부 친

밀감이 높을수록 직장에서의 수행 동기를 높

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George & Brief, 

1992), 일을 하며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다중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도전적

인 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높

여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부 친밀

감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일-

가정 갈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는 

업무량, 시간 압박, 심리적 직무요구 등의 직

무 스트레스 요인이 일-가정 갈등을 예측한

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Chen 

& Hou, 2021; Huang et al., 2018; Ilies et al., 

2007). 바꿔 말하면, 직무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장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가족에 소

홀하게 되어 WIF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일테면, 일-가정을 양립

하는 사람들이 직업 영역에 많은 시간과 에너

지를 소모하여 개인의 심리적 자원이 고갈되

면 WIF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은 경제적 보상을 비롯하여 관계적 욕구, 

사회적 지위, 도전과 성장, 성취의 기회를 제

공한다. 사람마다 일에 두는 의미와 가치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경제적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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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수단으로 제한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사

회적 성취를 달성하고 더 상위 가치를 추구할 

기회로 생각한다(Wrzesniewski et al., 1997). 본 

연구는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사람들이 

일에 두는 가치와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역할 중요도에 따라 부부 친밀감이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

다. 직업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직무 만

족도가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직업역할 중요도는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했다. 즉,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의 영역에서 성장과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부부 친밀감이라

는 심리적 자원을 사회적 성취를 위한 동력으

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직업역할 중요도가 높을수록 부

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정적 관계가 강화

되어 일-가정 갈등이 더 크게 완화되는 경향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직업적 성취를 중요하

게 여길수록 부부 친밀감이라는 심리적 자원

을 직업 관련 영역에서 유리하게 활용함으로

써 직무 만족도의 증가를 견인하고, 이를 통

해 결과적으로 일-가정 갈등이 완화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된 조절효과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그러나 매개된 조절지수의 p 값이 

유의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는 표본 데

이터의 제한적인 통계적 검정력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과 

관련 있을 수 있다.

첫째,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직업

역할뿐만 아니라 부모 역할, 배우자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각 역할에 

대한 가치와 태도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

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Marks & MacDermid, 1996). 이를 감안하면 직

업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부모 역할이나 

배우자 역할 대한 태도가 직무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과 자녀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한국 근로자에게 부모 역

할에 두는 가치는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

의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

어, 자신의 욕구보다 자녀의 욕구를 우선시해

야 한다는 문화적 합의와 규범에 따라 형성된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치(Shirani et al., 2012)가 

한국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줄 가능

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 근로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양현정과 이기학(2015b)은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한국 여성의 다중역할 경험을 분석한 연

구에서 서구와 달리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 간에 

일-가정 갈등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

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보육 지원 서

비스의 한계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강도 높은 

돌봄이 요구되며(김지현, 최영준, 2022), 여기

에 더해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자녀 교육

에 대한 기대가 부모 역할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노성숙 외, 2012; 양현정, 이기학, 2015b). 

본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 나이를 고려하면 부

모 역할에 두는 중요도에 따라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상승효과가 억제되었거나, 직

무 만족도와 일-가정 갈등의 관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

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역할을 포함한 

다중역할별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

부 친밀감이 일-가정 갈등 완화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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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둘째, 직업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다중역

할을 수행하는 경우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

도의 관계에서 직업역할 중요도의 천장(ceiling)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직업인

으로서의 정체성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직업인 역할에 강

하게 동일시하고 직업적 성취에 대해 높은 열

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에 지나

치게 몰두하는 경우, 일-가정 갈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정병석, 탁진국, 2009), 다중역

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는 일에 충분히 전념

하기 어려운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일에 두는 과도한 열망으로 인해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가정의 역할과 책임이 

배우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부부 

친밀감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직무 만족도의 

상승을 견인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지숙과 유계숙(2007)은 일-가정을 양

립하는 사람 중 일 지향적인 동시에 가족 지

향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직장과 가족 

역할 간에 상호촉진(work-family enrichment)이 

더 잘 이뤄진다는 것을 검증한 바 있다. 더불

어, 다중역할 간 균형을 유지할 때 심리적 긴

장과 부담감뿐만 아니라 우울 등의 정서적 문

제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

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 수준이 상승한다

(Marks & MacDermid, 1996). 이 같은 연구 결과

를 고려하면,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과 가정생

활을 병행할 때는 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균형 있게 인식하는 것이 부부 친밀감을 자원

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직업역할 중요도 외에도 다른 직무 

관련 요인들이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유자녀 맞벌이 가정에서는 직

업이 자녀 교육과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박은선 등, 2016). 아직 남성들에게 주 부

양자 역할과 책임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봉과 같은 경제적 수입이 부부 친밀감

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가

족 의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며

(Abeysekera & Gahan, 2019), 최근 연구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여성들의 양육 및 가사 부담이 상

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chnurr 

et al., 2020). 따라서, 유자녀 여성 직장인의 

경우 기존 연구(이정미, 최한규, 2019; Erden 

Bayazit & Bayazit, 2019; Lee & Park, 2022)에서 

강조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율성, 가족 친

화적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

화 등의 요인들이 부부 친밀감과 일-가정 갈

등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후

속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도와 일-가정 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직적 특성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부부 친밀감과 직

무 만족, 일-가정 갈등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횡단자료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부부 친밀감, 

직무 만족도, 일-가정 갈등의 관계에서 신경증

과 같은 공통적 요인이 될 수 있는 기질적 변

인의 효과를 배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추론이 가능한 

연구가 뒷받침되거나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한 유자녀 직장인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

록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구조적으로 

유리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우호적인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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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환경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

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역할 중요도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

부의 고유한 사적(private) 경험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어 일-가정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부부 친밀감

은 내․외부 개입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므로

(Kardan-Souraki et al., 2016) 이를 가족의 심리

적 자원으로 조망한 데에는 의미가 있다. 나

아가, 직업역할 중요도에 따라 부부 친밀감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검증함으로써 심리적 자원이 직무 만족

도와 일-가정 갈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

출산 이후 양육기는 부부 간 갈등이 증가하

고 부모-자녀 관계가 가족의 중심 역할을 담

당하는 시기이다(김미영, 어주경, 2022). 그러

나 본 연구 결과는 자녀를 둔 직장인 부부의 

친밀감이 일의 영역을 통해 일-가정 갈등이 

완화되는 경로를 제시하며 부부 친밀감의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친밀한 

부부는 서로의 필요와 욕구에 긍정적으로 반

응할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 정서를 더 빈번하

게 경험하기 때문에 부부 친밀감이 높을수록 

다중역할에 대한 몰입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의 형

성이 쉬울 수 있다. 종합하면, 부부 친밀감은 

조화로운 일-가정 양립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

라 일-가정 갈등의 보호요인이며, 균형있는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서

로의 관심을 나누며 함께 웃고 감사함을 표현

하는 등 부부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과정은 가족의 화목뿐 아

니라 직업 영역에도 도움이 되는 심리적 자원

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근로자들의 일-가정 균형을 존중하

고, 소통과 친밀감을 강화하는 문화적 공감대

를 형성하도록 장려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일-가정을 양립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 이

외의 일에 대해 물리적⋅심리적 경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

해 유자녀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견

인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 차원의 노력은 특히 직업 영역에

서의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자녀 근로

자들이 일-가정을 양립하며 마주하는 어려움

을 극복하고 직업 장면에서 성장과 성취를 이

뤄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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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Work-family Conflict among Working Par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Job Satisfaction and

Work-role Salience

Junghyun Park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resources that could serve as protective factors against 

work-family conflict, considering both family-related dynamics and work-related values. To this end, we 

assessed marital intimacy, work-family conflict, job satisfaction, and work-role salience in a sample of 220 

full-time working parents (113 males and 107 females), all of them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the age 

of 13. We analyzed the moderated mediation model by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MPlus 8.0.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higher levels of marital intimacy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job satisfaction 

and reduced work-family conflict. Job satisfaction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work interference with family (WIF). More importantly, as the significance of one’s work-role 

increase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intimacy and job satisfaction was strengthened, thereby 

reducing WIF. Our findings suggest that when individuals place a high value on their work-role, marital 

intimacy could function as psychological resource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mitigate work-family 

conflict.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provide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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